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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부처 간 엇박자를 낸 것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뿐만이 아니었다.

환경부가 2012년 9월 PHMGㆍCMITㆍMIT를 유독물로 지정ㆍ

고시했음에도 산업부는 같은 해 10월 PHMG가 함유된 신발용

탈취제에 국가통합인증(KC)을 부여했다. 이 제품은 최근까지

판매되다 환경부 단속에 적발됐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2016년 5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포함된 신발용 탈취제와 관련하여

보다 정확한 경위를 설명 드리고자 함.

ㅇ 2012년 10월 해당 기업이 신발용 스프레이 탈취제를 생산

하고자 시험검사기관에 KC신고를 했으며, 신고 당시에는

PHMG가 동 제품의 성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신고

하였음. 이에 따라 KC를 받게됨.

* 2012년 7월부터 KC신고 시 업체는 시험검사기관에 ‘성분 및 배합비 자료’와
‘유해물질의 안전성 자료’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었음.

ㅇ 이후 동 기업이 제품판매단계에서는 PHMG를 함유하여 판매

하다가 환경부가 2015년에 해당제품을 적발했음.

* 탈취제를 포함한 생활화학가정용품은 2015년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
환경부로 관리부처가 이관되었음.

ㅇ 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환불조치 등을 취한

바 있음

[참고 : 환경부 보도자료 내용(2016.5.17.)]

“○ 바이오피톤(주)에서 생산한 ‘신발무균정’에서는 탈취제 원료로

사용이 금지된 PHMG와 PHMB가 검출되었다.

- 동 제품은 환경부로 안전·품질관리가 이관되기 전에 종전의

공산품안전법에 따라 KC 공산품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

제품으로, 공산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(PHMG 사용금지)을

준수했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.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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